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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이제 기록유산으로 세계와 만나다

-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의 치유과정, 파리서 특별전시회 개최 - 

q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제주4·3 기록물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파

리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4월 2일~17일)에서 최종 등

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에 맞춰 4월 9일부터 15일까지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에서 열린다.

 ❍ 특히 전시가 열리는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Maison de la 

Corée)은 2023년 제주4·3을 다룬 한강 작가의 소설 

『Impossibles adieux(작별하지 않는다)』의 프랑스어판 출간 

기념행사가 개최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q‘진실과 화해에 관한 기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는 2023년 11월 UNESCO에 제출된 1만 4,673건의 기록물 중 

핵심 사료들을 선보인다. 

 ❍‘기억의 시작’부터 ‘희망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여정을 

통해 제주4·3의 역사와 화해의 과정을 세계인들과 공유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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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는 4·3의 발단,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과 유족들의 

증언, 그리고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화해의 과정

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준다. 마지막 공간에서는 관람객

들이 남긴 평화의 메시지가 제주를 상징하는 동백꽃으로 피어

나는 참여형 전시가 펼쳐진다.

 ❍ 전시 공간 한켠에는 제주의 유명 관광지이자 4·3 당시 학살

현장인 “정방폭포”를 배경으로 한 이명복 작가의 “기다리

며(2015)”작품을 소개한다. 4·3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도록 이명복 작가의 작품을 엽서로 제작해 관람객들에

게 전달할 예정이다.  

q 제주도 관계자는 “한 지역의 비극적 역사가 진실 규명과 화

해로 승화된 제주4·3의 사례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

는 갈등과 폭력의 치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통해 온 세계

로 제주 4·3의 해결 사례가 전파되고, 미래 세대에 역사적 

진실을 전달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4·3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에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q 한편, 제주4·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으로, 당시 인구 30만 명 중 10%에 달하는 3만여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이 

비극은 제주도민들의 끈질긴 진실 규명 노력으로 2000년 특별

법 제정, 2003년 한국 정부의 공식 사과, 2022년 4·3발생 74

년 만에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이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용서와 화해를 통해 폭력없

이 갈등을 극복한 사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